
한국 국가경쟁력 세계 24위
IPS , 2002년 국가경쟁력 분석 … 교육·자원은 꼴찌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세계 24위로 나타난 가운데 시장의 크기와 질, 통신, 과학기술, 기업가의 경쟁력은 22

위권에 드는 반면 정치지도자, 경영여건, 교육, 삶의 환경 등은 상대적인 약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정책연구원(IPS)과 국가경쟁력연구원이 발표한 <2002 한국의 국가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경

쟁력은 조사대상 68개국 가운데 24위를 기록했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27위로, 세계경제포럼(WEF)이 28위로 평가한 것에 비해서는 높은 점수를 준 것이

다.

미국이 1위를 차지한데 이어 홍콩, 핀란드, 스웨덴, 벨기에, 싱가폴, 영국, 독일, 노르웨이, 캐나다 등의 순으

로 10위권이 결정됐으며 일본은 18위, 타이완 19위, 스페인 23위, 중국은 37위로 각각 분석됐다.

한국의 요소별 경쟁력은 시장의 크기(11위), 시장의 질(12위), 과학기술(14위), 통신(18위), 기업가·전문가(22

위)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순위에 속했다.

반면, 교통(24위)을 비롯해 정치가 및 행정관료(25위), 금융 및 주식시장(26위), 전반적인 삶의 환경(28위), 경

영여건(30위), 근로자(32위) 등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했고 특히 교육은 52위, 부존자원은 54위인 것으로 각

각 평가됐다.

그러나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어떤 국가전략을 채택하느냐에 따라 최고 22위에서 최하 30위로 변동되는 것

으로 분석됐다.

한국이 전문성에 기반한 전략 중심의 선진국형 전략을 채택하면 미국(1위), 홍콩(2위), 핀란드(3위), 싱가폴(4

위), 독일(5위), 일본(15위) 등에 이어 22위가 되고, 투자중심의 준선진국형 전략을 펼치면 23위에 해당했다. 또

효율중심의 개도국형 전략을 택하면 25위, 자원중심의 후진국형 저임금 전략은 30위까지 떨어진다.

미국은 어떤 전략을 택해도 1위를 고수했고, 싱가폴은 준선진국형 전략을 택하면 3위를 차지할 것으로 분석

된 반면, 중국은 선진국형에서 후진국형 전략으로 내려갈수록 47위에서 43위, 38위, 3위 등으로 순위가 상승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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